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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오랜만0ㅔ 악기를 접하며 

12학번 함경녕 

처음에는 필드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다． 3월 달에 돈에 여유가 

생겨서 트럼펫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솔직히 사고 나서도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다； 연습실이 마땅치 않아서 등으로 핑계를 대면서 

연습을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악기를 관리하지 않 

아 악기도 녹슬어갔고 방 한구석에 먼지만 쌓여갔다 트럼펫이란 

악기를 처음 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남녕고등학교에 들 

어가고 나서이다． 거기서 지금 같이 필드를 하고 있는 대섭이를 

만났고 처음으로 악기를 불어봤다； 음악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나는 계이름부터 악보 보는 법 등등 아무것도 힐 줄 몰라서 매우 

힘이 들었다． 그래도 악기를 부는 건 매우 재밌었다． 관악기라는 

것은 대중적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애력이 있다； 호흡이 악기를 통 

해 전달되면 벨로 음이 파생이 된다； 호흡이 음악이 되는 악기다 

나는 그게 너무 매력이 있었고 신기했다． 아마도 내가 재미를 느 

낀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3년을 악기를 배웠고 

졸업을 했다． 졸업한 후에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바빴고 여유가 

없어서 악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어I 필드에 들어가고 다시 

연습을 하연서 4년 만에 악기를 접했는데 예전만킁 기량이 나오지 

않아서 매우 당황했다． 역시 악기는 연습한 만큼 나오는 법이였다 

그래도 조바심 내지 않고 연습하다보니 어느 정도 음역대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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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밴드연습을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연습을 하는 것과 

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는데 다양한 악기들과 합을 맞춰 연습하는 

게 신기했다． 기타도 있었고 키보드도 있었다．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공연 때는 조금 실수를 해서 아쉽다． 다응에 공연할 

기회가 있다면 연습을 평소에 착실히 해서 관객과 나 자신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연주를 들려주고 싶은 바람이다． 필드 멤버들 모 

두 너무 많이 고생했고 이번기회에 처음 악기를 접한 추FL들도 있 

었는데 그들의 열정에 애우 감명 받았던 시간들이었다‘ 이런 시간 

들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트럼펫을 잡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고 뿌듯함도 느낀다． 연습도 많이 했지안 

앉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연주를 들어준 관객 분들에게 너무 감사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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